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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년부터 5차년도까지 자료를 사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은 실업기간에 따른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여 장

애인의 취업지원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 사회환경

요인을 모두 고려한 모델이 검증되었으며, 장애인의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률이 높

아지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근로외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for analysis, using data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from the first to fifth yea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olicy

suggestion necessary for the support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important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the unemployed disabled according to the unemployment period.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 model that considered all the sociodemographic, obstructive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was verified; the higher subjective SES of the disabled, the higher employment rate of the

unemployed disabled; compared to the severely disabled, the slightly disabled had more advantages for

employment; and relatively the lower unearned income, the higher employment rat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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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애인에게 취업은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립적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

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또한, 취업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측면에

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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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업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기 때

문에 정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고용

상 차별금지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활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 인구는 272만6천

명으로 인구 100명당 5.59명으로 추정되며, 장애인

들은 과거에 비해 일상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

별을 덜 느끼고 있었지만 취업할 때(35.8%) 가장 높

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구의 취

업률은 전체 국민의 취업률 60.9%에 한참 못미치는

36.6%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

득은 223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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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만2천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67개월에 불과

하며, 실업 장애인이 수입을 목적으로 1년 미만 일

한 경우가 44.8%에 이를 정도로 장애인들이 불안정

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2]. 즉, 장애인의 고용상

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반영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

구는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3]-[6]), 장애 유형([7]-[9])과

성별([10]-[12])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

므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나 실직이후

재진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거의 볼 수 없다.

그리고 국내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영

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 노동관련요인, 장애요

인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생존분

석을 적용하여 실업기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패널 조사의

1차부터 5차년도 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기간에 따른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어떠한 요

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정책에 대

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

면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성

별, 연령, 결혼 여부, 교육수준, 주관적 소속계층 등

과 같은 기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Palen과

Fahey은 연령과 학력 수준이 실업과 재취업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3], Benedict와 Vanderhart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취업 확률

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14]. Mazerolle와 Singh도

성별과 학력이 취업에 유의미한 변수라고 분석하였

으며[15], Crisp는 75개 논문을 메타분석하여 연령,

교육수준, 인종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

고하였다[16]. 국내에서도 김교성과 유만희는 연령

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였으며[17], 강철희 등은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 학

력과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18]. 김미희 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가 유의

미하게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9], 정성

미는 여성의 재취업 요인을 분석하면서 연령, 자녀,

혼인상태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20]. 그리고 가구소득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5][21]-[23]).

2.2 장애요인

장애요인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병여부, 일

상생활 도움 필요정도 등과 같은 변수가 취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Crisp는 메타

분석연구에서 장애정도가 취업에 가장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16], Smith는 장애 그 자체

보다는 일상생활에 도움정도가 취업유무에 가장 중

요한 변수로 제시하였다[24]. 국내에서도 정병오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요인 분석에서 장애유형, 장애정

도, 일상생활 도움 정도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2]. 김성희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병

여부, 일상생활 도움 정도가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6]. 그러므로 장애요인에서 장애정도,

만성질병여부, 일상생활 도움정도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3 사회환경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요인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결혼만족도, 고용제

도, 사회적 자본 등이 있다. 사회적지지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지만[25], 사회적

지지는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생활

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서 심리적인 안녕을 증

진시키는 효과가 있다([16][26])는 상반된 결과도 있

다. 또한, Potts는 사회적 자본이 장애인 취업에 중

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그리고 오세란은 가족관

계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를 제시하고 있

다[5]. 한편, 장애인이 아닌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분석한 김교성과 유만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

부, 공공근로사업 참여 여부, 직업훈련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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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수령 여부 등을 고용제도 관련 변수로

선정하였다[17]. 또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이 장애인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다([16][21]).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제1차 년도

부터 제5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자료

로 사용하였다. 먼저, 제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17명을 선정하고, 1차 년도를 기

준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5명을 제외한 212명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로서 취업은 1, 실

업은 0으로 코딩하였다. 실업기간은 시간의 변수로

하였고, 중도절단은 2차년도부터 미응답자로 하였다.

3.2.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요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 패널에서

적용가능한 성별(남성=1, 여성=0), 연령(생물학적나

이)을 선택하였으며, 가구소득은 주관적 SES(주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SES는

하층(1), 중하층(2), 중상층(3)으로 구분하였다.

(2) 장애요인

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대한 분석이므로 장애요인

을 포함하였다. 변수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장애정도

와 만성질병여부를 선정하였으며, 일상생활 도움정

도는 이동의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정도는 중

증(1)과 경증(0)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병여부는

현재 만성질병을 가졌는지(1)와 그렇지 않은지(0)로

구분하였다. 이동의 어려움의 경우 총 질문문항이 8

가지인데 1∼7까지는 어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느끼

는가하는 문항으로 이를 “이동의 어려움 있음(1)”으

로 8의 경우 특별히 없음으로 되었기에 “없음(0)”으

로 코딩하였다.

(3) 사회환경요인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사회환경요인 중에서 고용

관련 변수로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를 선정하였으며,

공적이전과 사전이전 소득은 근로외 소득을 선정하

였으며, 가족관계와 결혼만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

로 구성하였다. 고용서비스 경험여부는 경험이 없으

면 0, 있으면 1로 코딩하였으며, 근로외 소득은 분

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로그변환을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1),

보통(2), 만족(3)으로 코딩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노동시

장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영향요인을 크게 인구사회학적요인, 장

애요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요인들의 각각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따라 장애

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7.1%, 여

자가 22.9%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최소 19세에서 최대 63세이며

평균연령은 46.11세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SES)에서 하층이 69.3%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으로 중하층 25.1%, 중상층 5.6%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장애정도는 경증(58.7%)이 중증(41.3%)보다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질병여부는 만성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63.7%)이 가진 사람(36.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어려움은 이동의 어

려움을 느끼는 사람(47.5%)보다 느끼지 않는 사람

(52.5%)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서비

스 경험여부는 고용서비스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69.8%)이 경험해본 사람(30.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n근로 외 소득은 최소 2.56, 최대 10.56

으로 평균소득은 6.04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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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통(55.3%)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불만족

(25.7%), 만족(19.0%)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취

업(36.9%)보다 실업(63.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실업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었으며, 평

균 실업기간은 3.35년으로 분석되었다.

표 1. 기술통계분석 결과 명(%)

문항 범주
빈도
(%)

문항 범주
빈도
(%)

성별
남자

138
(77.1)

장애정도
경증

105
(58.7)

여자
41

(22.9)
중증

74
(41.3)

주관적
SES

하층
124
(69.3)

일상생활
만족도

불만족
46
(25.7)

중하층
45

(25.1)
보통

99
(55.3)

중상층
10
(5.6)

만족
34

(19.0)

만성
질병
여부

아니오
114
(63.7) 이동의

어려움

없음
94

(52.5)

예
65

(36.3)
있음

85
(47.5)

고용
서비스
경험
여부

없음
125
(69.8)

취업여부
실업

113
(63.1)

있음
54

(30.2)
취업

66
(36.9)

실업기간
최소:1, 최대:5
평균: 3.35, 표준편차: 1.75

연령
최소:19, 최대: 63
평균: 46.11, 표준편차: 11.64

ln근로 외
소득(만원)

최소: 2.56, 최대:10.56
평균: 6.04 표준편차:1.24

4.2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은 <표 2>와 같다.

콕스비례위험 모형분석은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

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요인(모델1), 장애요인(모델

2), 사회환경요인(모델3)으로 나누어 위계적 모형으

로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요인만을 고려한 모델1

의 경우, 자유도 3에서 X2값이 8.005로 모델이 적합

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가 유의미하게(P<0.05)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연령은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인구사회학적요인에서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

에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SES의 위험률비(hazard

ratio=Exp(B))는 1.866으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

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가 1.866배로 증가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취업영향요인에 대한 콕스비례위험모형분석

결과

변수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p
Exp
(B)

B p
Exp
(B)

B p
Exp
(B)

인
구
사
회
학
적
요
인

성별 .017 .972 1.017 .098 .845 1.103 .265 .625 1.304

연령 .016 .423 1.016 .000 .995 1.000 .001 .950 1.001

주관적
SES

.624 .017 1.866 .747 .009 2.111 1.129 .002 3.092

장
애
요
인

장애정도 -.730 .079 .482 -.807 .076 .446

만성질병
여부

.441 .289 1.554 .685 .111 1.983

이동의
어려움

-.321 .395 .725 -.355 .364 .701

사
회
환
경
요
인

고용서비
스경험

-.244 .593 .783

ln근로
외소득

-.417 .014 .659

일상생활
만족도

-.064 .845 .938

-2 Log 우도:
262.488

X2(df):8.005
(3) p:0.046

-2 Log 우도:
257.823

X2(df):12.641
(6) p:0.049

-2 Log 우도:
251.384

X2(df):18.704
(9) p:0.028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을 고려한 모델 2의

경우, 자유도 6에서 X2값이 12.641로 모델이 적합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가 유의미하게(P<0.05)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가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델1과 같이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

자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한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SES의 위험률비는 2.111

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

가 2.111배 증가 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

다 위험률비가 0.482배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을 모

두 투입한 모델3의 경우, 자유도 9에서 X2값이

18.704로 모델이 적합한 것(p<0.05)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관적 SES와 ln

근로외 소득이 유의미하게(P<0.05)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는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델1,2

와 같이 주관적 SES가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ln근

로외 소득이 높을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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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인이 취업에 유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SES의 위험률비는 3.092로 주관적

SES가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가 3.092배

증가하며, ln근로외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위험률비가 0.659배 감소하며, 중증장애인이 경증장

애인보다 위험률비가 0.446배 감소한다고 할 수 있

다.

모델1, 2, 3을 비교해보면, 모델2의 경우 주관적

SES가 유의수준 0.05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도가

낮은 유의수준 0.1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

델1보다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델3의 경우는 모델2보다 ln근로외 소득이 유의수

준 0.05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실

업자의 취업에 대한 영향정도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3을 최종모형으

로 선택하고자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부터 5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

여 실업기간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

는 인구사회학적요인, 장애요인, 사회환경요인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주관적 SES가 높을

수록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장

애인의 심리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경제활동 및 근

로활동에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

인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고용제도가 장애정도가 경미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대적으

로 근로외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

회보장 및 생활안정이 매우 낮아서 취업에 대한 욕

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취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

안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

의 주관적SES를 높이기 위한 취업활성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

어나 안정감을 가진다면 취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고용제도가 장애정도가 경미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접근과

함께 고용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는 고용주의 부정

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취업결정에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을 포함한 근로외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

은 선행연구([5][8])와 일치되는 것으로, 소득보장을

받아야할 장애인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구분

하여 지원하는 정책수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

에 일부 변수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

이 있지만, 종단자료를 이용해 장애인의 취업에 대

한 영향요인을 역동적으로 제시하고자 사건사분석

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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